


   친구들, 혹시 시험 보기 전에 “잘할 수 있을까?” 하고 
걱정해 본 적 있나요? 또 내일 소풍 갈 때 비가 올까 봐 
마음이 두근두근한 적도 있죠? 우리 마음에는 가끔씩 ‘걱
정 괴물’이 찾아와서 기쁨을 빼앗아 가기도 해요. 오늘 예
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숨
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
하지 말라! ” 그리고 예수님은 까마귀와 백합화를 예로 들
어 설명해 주셨어요. 까마귀는 농사를 짓지도 않고, 창고에 
곡식을 모아두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셔서 
굶지 않아요. 들판의 백합화도 스스로 옷을 만들 수 없지
만 하나님이 아름다운 색과 모양을 입혀 주시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꽃보다, 이 
새보다 훨씬 더 소중한 존재란다! ”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걱정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잠시 
잊어버렸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 

   친구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필
요도 돌보아 주세요. 그러니 오늘 하루는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쁨과 믿음으로 살아가 보아요!
   함께 외쳐볼까요?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요! ”



사 도 신 경 ·············································· 다  같  이

찬  송 최고의 선물 다 같 이

말 씀 봉 독 누가복음 12:22~34절 다 같 이

설  교 걱정은 줄이고, 하나님을 믿어요 설 교 자

말 씀 나 눔 ·············································· 다 같 이

합 심 기 도 ·············································· 다 같 이

축 복 기 도 ··············································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주 기 도 문 ·············································· 다 같 이

★ 찬송과 축복 기도문과 말씀 나눔은 뒷면을 참조해 주세요

★ 합심기도는 가족원들의 기도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



             ☚ 찬양 동영상 바로가기

사랑의 하나님,

까마귀와 백합화를 돌보시는 것처럼 저희도 돌보아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말씀처럼 걱정 대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해주세

요. 언제나 저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예수님은 까마귀와 백합화를 예로 들어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2. 나는 요즘 어떤 걱정을 하고 있나요?

  그 걱정을 하나님께 어떻게 맡겨볼 수 있을까요?


